
초고층‘목표물’을 위한 새로운 기준 정립 제의
세계무역센터 참사를 연구하는 연구진은 9·11 사태로 인해 목

표물이 되기 쉬운 초고층 건물은 대피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별도

의 설계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또 하나의 이슈는 비행기 테러 직후 발생한 화재와 구조물

의 관계에 대한 규명이다. 분명한 의문은 9·11 사태로 인해 초고

층 건물의 설계 기준은 별도로 정립되어야만 하는가이다.

이로 인해 미국토목학회(ASCE) 소속의 구조공학연구소에서는

연방재난관리국의 지원으로 5월 1일 연구진이 결성되었다. 이들의

목적은 피해를 분석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빌딩이 타격을 입었을 때

의 변화 양상을 규명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폭발, 화재 및 구조

공학 연구진과 정부 및 각계 전문가들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보고서의 가장 주요

골자는 상업용 및 주거

용 건물의 설계에 있어

비행기의 타격과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무기로 돌변한 비행기의 위력을

버텨낼 수 있는 설계 기준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

기때문이다. <ENR.com>

North Slope 가스 공급 계획 좌초 상태
알래스카의 North Slope에서 대륙 48개 주에 천연가스를 공

급하는 2개의 루트가 모두 경제적인 이유로 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

가능하게 되었다. 이 결과는 최근 North Slope의 대형 원유 및

가스 공급업체의 1억 2,500만 달러가 소요된 사전 조사를 통해 밝

혀졌다.

BP, ExxonMobil, Phillips Petroleum 등을 포함한 알래스

카 가스 공급업체 팀은 7,500만 달러의 예산으로 100억 달러 사

업 예산 규모에 하루 평균 40억ft3의 운송 규모를 갖춘 가스 공급

라인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시행했다. 북측 경로로 제시된 루트는 알

래스카 푸르드호 만을 출발하여 뷰포트해의 해안을 따라 맥킨지 삼

각주에 이어 맥킨지 계곡에 이르는 1,800마일의 경로이다. 남측 경

로는 Fairbanks로 향하는 Trans Alaska Pipeline과 평행하

여 알래스카∼캐나다 고속도로를 따라 내려오는 총연장 2,140마일

의 경로이다.

그러나 연구팀은 남측 경로의 경우 194억 달러가 소요되며 북측

경로의 경우 186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사업의 경제성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관경을 48인치에서 하루 수송량 45억

ft3 규모를 소화할 수 있는 52인치 관경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연

구팀의 대변인은 말했다. 연구팀은 현재 미국과 캐나다 정부에 연구

결과를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사업 시행 여부는 양국 정부가 법

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사업을 독려하는가에 달려 있

다.<ENR.com>

미 상원, 고속도로 예산 감축안 부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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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양쯔강에 수중 터널 건설
중국양쯔강(長江)에 수중 횡단 터널이 처음으로 건설된다.

중국 국무원 국가계획위원회는 최근 이 터널 건설공사 계획안

을 비준했다고 반관영 통신 중국신문사가 최근 보도했다. 올해

안으로 착공될 이 터널은 후베이성 우한시에 속하는 강 북쪽 한

커우에서남쪽우창까지총길이 3,609m 규모이다.

폭 34.9m, 높이 4.5m로 건설될 이 터널 속에는 철도와 2

차선 도로가 함께 통과하게 된다. 터널은 4년 간 17억 위안(약

2,70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 건설된다. 공사가 끝나면 터널

속으로 하루 5만여대의 차량이 통과, 현재 일일 교통량의 15%

를 분담할수있을것이라고중국신문사는보도했다.

중국, 시안에 최대 규모 소프트웨어 단지 조성
중국 정부는 샨시성의 성도인 시안에 중국 최대 규모의 소프

트웨어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지난 달 12

일 보도했다.

‘시안 소프트웨어 파크’의 마오 레이 소장에 따르면 향후 5년

간에 걸쳐 조성되는 이 소프트웨어 단지는 10만 명의 소프트웨

중 국



미 상원은 지난 달 14일 2003년도 고속도로 사업 예산에 있어

부시 대통령의 44억 달러 감축 제안을 거부하고 최소 277억 달러

로 책정하는 법안을 승인하였다. 예산안에 의하면 부시는 2003년도

고속도로 사업에 233억 달러를 제안하였다. 얼마 전 행정부와 부시

대통령은 기존의 입장을 벗어나 당초의 계획인 277억 달러의 예산

계획을 지지한 바 있다. 2003년에 277억 달러의 예산이 집행된다

하더라도 2002년 수준인 318억 달러에서 13%나 감소한 수치이

다. 상원 수송 및 기반 시설 위원회의 의장인 Don Young은 법안

을 상정하면서 전년 대비 27%나 되는 예산 삭감은 받아들이기 어

렵다고 말했다.<ENR.com>

공항건설외국인노동자를위한특별안전교육실시
미국 노동부는 스페인계 노동자를 포함하는 외국인 건설 노동자

상해율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앞서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

의 26억 달러 규모의 확장 공사 사업팀이 노동자의 현장 배치 이전

에 40시간의 안전 교육을 시행하는 상해 예방 프로그램이 실시되었

다. 그 결과, 상해율은 평균 이하로 나타났는데, 직접 행동·체험하

는 교육으로 40시간의 안전 교육이 전체 안전 교육비의 20%를 초

과하며, 노동자 1명당 900달러가 소요된다고 공항 사업 관리자가

밝혔다. 

공항개발팀의 Clay Paslay 부사장은“우리는 책을 읽는 것보다

는 다양한 교육 방법을 분석했으며 안전띠 착용을 말하기보다는 CD

타이틀을 이용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교육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

었다. 4,200명의 노동자가 교육을 받았으며, 이 중 절반은 스페인

계 노동자였다. 사업은 1년 내로 최고의 고용 인구 수를 기록할 것

이며 2005년에 끝날 예정이다.

이 사업에 있어 상해율은 100명당 0.1명으로 유사 작업에서의

3.9명인 산업계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업체 선정에서 낙찰된 Zurich 그룹의 강화된 안

지 구 촌 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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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엔지니어들을 고용해 연간 24억 달러

의 매출을 창출할 계획이다.

중국은 이미 베이징, 상하이, 선양, 청두

에 대규모 소프트웨어 단지를 건설해 놓고

있다.

중국, 환경 보호시장급성장전망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중국의 환경

보호 시장을 겨냥한 우리 업계의 대중국

환경산업 진출 전략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5월 초 해외건설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환경 보호 산업 생산액이 최근 10년 간

26배가 증가하는 데 이어 향후 5년 간 연

평균 15%의 신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

망되었다.

해외건설업계는 또 중국의 환경 보호 시

장이 급부상함에 따라 오는 2005년 시장

규모가 241억 달러에 달해 지난 2000년

의 120억 달러에 비해 배 이상 증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중국은 현재 환경 보호 산업의

육성에 주력,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속

속 선보이는데다 외국의 선진 기술과 설비

도입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임에 따라 환경

보호 기술에서 비교 우위를 지닌 환경 플

랜트업계가 진출할 경우 소기의 성과를 낼

수있을 것이라고업계관계자는진단했다.

중국은 향후 5년 간 환경 오염 물질의

배출 총량을 지난 2000년에 비해 10%

줄인다는 계획하에 이 기간 동안 국내총생

산의 1.2%에 달하는 800억 달러를 투자

하고 환경 보호 관련 규제를 강화, 관련 수

요가 급신장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중국의 환경 친화적 정

책 개발과 관련, 이산화황 배출권의 거래와

청정 개발 기계(CDM)의 도입을 검토 중

이어서 오염 저감 시설 관련 플랜트와 관

련 방지 시설의 대중국 수출 전망이 높다”

며,“우리 업계의 주공략 시장은 노후 설비

의 개체 시장 등 공장 오염 방지 시설, 에

너지 절약과 자원 이용 설비, 청정 플랜트

등을 꼽을 수 있다”고밝혔다.

한편, 중국은 환경 보호 산업의 육성을

위해 오는 2005년까지 국제 경쟁력을 보

유한 대형 기업 그룹 3∼5개 사를 설립,

이들 그룹 주도로 환경 보호 기술을 선진

국수준으로끌어올릴계획이다.



전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다. Zurich 그룹은 시공자협회(Associ-

ated Builders and Contractors)와 제휴하고 BEST 연구소

를 하부에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공항사업팀과 BEST 연구소의 중점 사항은 안전 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스페인계 노동자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가에 있었다. 스페

인계 노동자들은 복잡한 작업 환경에 익숙하지 못할 뿐더러 중장비

와작업 도구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동 변이 감지 시
스템 개발
대형 구조물을 감시하

기 위한 원격 감지 장비

와 소프트웨어가 캘리포

니아 두 업체에 의해 개

발되었다. 지리정보시스

템(GIS) 업체인 Trim-

ble Sunnyvale과 3차

원 검측 기술을 기반으로 한 Condora Earth Technologies

Inc.는 GPS를 기반으로 댐, 교량, 건물, 승강장, 발전 시설과 지반

변동, 화산 및 기타 자연 재해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결합했었다.

Condor의 3차원 추적 소프트웨어는 Trimble의 GPS 계측기

를 통해 받은 데이터를 밀리미터 단위의 3차원 좌표로 출력해낸다.

데이터는 모뎀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PC에서 실시간으로 처리

된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감지한 사항을 무선 호출기나 e-mail, 핸

드폰을 통해 사고 발생 이전에 전달해준다.

버지니아주, 도로 건설 6개년 계획 예산 29% 삭감
연방과 주 정부의 세입과 사업 예산 격감에 따라 버지니아주 도

로국(Virginia DOT)은 작년에 승인받은 도로 건설 6개년 계획

의 예산을 29억 달러, 즉 29% 삭감을 제안했다. 5월 15일 공표

된 VDOT의 새로운 계획은 공공수송시설위원회에서 5월 16일

표결에 붙여졌다. 

VDOT측은 줄어든 연방과 주 재정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삭감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대략 향후 6년 동안 18억 달러의 재정 감축

을 예상하였다. 또한, VDOT는 개정된 사업 계획의 예산은 현저히

낮아졌다고 말하며, 추가적으로 현재의 수송 수요에 맞추기 위하여

연평균 4%의 유지 관리 비용 인상을 제안했다. 이로 인해 179개

의 사업이 전체 계획에서 삭제되었으며, 117개의 사업은 민간으로

이양되었다. 그리고, 32개의 환경 및 안전 관련 사업이 계획에 추가

되었다.

일본 건축 쓰레기 2020년에는 1억 300만 톤 발생
건축 및 빌딩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가 오는 2020년에

는 1억 300만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본 국토교통성이 5월

27일 밝혔다. 이는 도쿄 돔 야구 경기장을 60차례 이상 채울 수 있

는 분량이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발생량이 8,500만t이었던

건축 쓰레기가 오는 2005년에는 9,500만t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또 2010년에는 건축 쓰레기 발생량이 9,800만t으로

늘어나며 이어 2020년에는 1억 300만t 규모로 대폭 증가할 것

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는 건축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콘크리트와 목재

등 폐자재의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규를 마련, 지난 달 말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 항만 유지 보수 시장 전망 밝아
일본 항만 시설의 유지 보수 비용이 25년 후에는 현재보다 약 3

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향후 이 분야의 시장이 밝을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망은 국토교통성이 항만 시설의

유지 보수·갱신 비용에 대해 중장기적인 추이를 시산한 결과 나타

난것이다.

국토성에 따르면 항만 시설의 유지 보수 비용은 2000년 현재 기

준으로 전체 항만 시설 사업비의 9.5%에 지나지 않았으나 25년

후에는 약 3배 증가한 29.3%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와 관련 국토성은 일반적으로 유지 보수·갱신비는 신규 사업비에

비해 재정 상황에 크게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의 안정적인 성장

을기대할 수있는 시장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2000년 이후의 공공 사업비의 신장률이 제로가 지

속된다는 전제하에서 실시되었으며 유지 보수 분야에는 부패 대책

과 침하 대책, 콘크리트 열화 대책, 매설 준토 등의 공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시산 결과, 항만 시설의 전체 사업비는 연간 약

9,000억엔 규모로 나타났으며, 유지 보수·갱신 투자비는 2000년

기준으로는 1,000억엔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이것이 25년 후가 되

면 약 29% 정도 늘어난 2천 수백억엔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

되었다.

이와 함께 국토성은 특정 주요 항만 1개항당 보수비를 약 34억

6,000만엔으로 시산했는데 이는 과거의 실적치를 토대로 한 것이

며 구체적으로는 항로 1억 4,000만엔, 방파제 1억 7,000만엔,

지 구 촌 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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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안 1억 2,000만엔, 계류 시설 28억엔, 임항 교통 시설 2억

3,000만엔 등으로 각각 구분됐다.

한편, 국토성은 이러한 유지 보수 비용의 증대에 대비해 앞으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등 효율적인 정비·유지 관

리 방법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0대 제네콘 수주액 5년째 감소
일본의 대형 제네콘 50개사의 수주액이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성이 최근 발표한 제네콘 50개사의 2001년도 건설 공

사 수주 총액은 전년 대비 8.2% 감소한 13조 7,470억엔으로 지

난 1987년도 이후 가장 낮았으며, 수주 절정기였던 1990년보다

절반 정도 감소했다.

수주 총액 중 국내 수주는 전년 대비 8.1% 감소한 13조 784억

엔, 해외 수주가 9.6% 감소한 6,687억엔이었으며, 부동산업과 금

융·보험업의 수주는 증가했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의 수주는

감소했다. 

또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수주가 3조 8,204억엔(전년 대비

10.0% 감소)으로 3년 연속 줄었는데 발주기관별로는 국가, 공

단·사업단 등 국가 기관이 2조 273억엔으로 전년 대비 5.9%

줄었고, 都·道·府·縣 및 市·町·村 등 지방 기관이 1조 7,931억

엔으로 1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사 종류별로는 건축 부문이 전년 대비 6.8% 감소

한 9조 670억엔, 토목이 10.7% 감소한 4조 6,801억엔을 기

록했는데, 이는 건축은 5년 연속, 토목은 3년 연속 감소한 것이다.

이와 관련 건축 부문은 교육·연구·문화 시설, 창고·유통 시설

의 수주가 늘었으나 공장·발전소, 오락 시설, 의료 복지 시설 등의

수주가 크게 감소했으며, 토목 부문에서는 토지 조성, 항만·공항,

도로등의수주가감소했고치산·치수등의수주가증가했다.

이와 함께 일본 내 공사 중 10억엔이 넘는 대규모 공사의 수주

액은 총 2,343건, 5조 2,198억엔으로 일본 내 총수주액의

39.9%를 차지했다.

한편, 올 3월의 50개사 수주 총액은 2조 5,573억엔으로 작년 동

지 구 촌 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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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46억 달러 투입
건설 경기 부양
싱가포르는 침체된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올해 공공 분야 예산 가운데 84억 싱

가포르 달러(46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

다.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국가 개발 담당 국

무 장관은 4월 25일“싱가포르의 건설

부문이 지난해 2.1% 축소되었고 올해도

전망이 어둡다”면서 이와 같은 계획을 밝

혔다. 그는 또 이 돈이 건설공사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등에 들어갈 것

이라고 말했다. 공공 부문 지

출은 싱가포르 전체 건설 프로

젝트의 65% 가량을 차지하

고있다고그는설명했다. 

싱가포르는 국가 창설 36년

만에 최악의 경기 침체에서 빠

져 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의 건설 수요는

앞으로 몇 년간 매년 120억

싱가포르 달러(66억 3,000

만 달러)에서 130억 싱가포르 달러(71억

8,000만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예측된다

고발라크리쉬난장관은밝혔다.

북한, 자강도에주택 1,500호건설
북한은 최근 자강도 위원군에 1,500호

규모의 주택을 건설했다고 평양방송이 5월

26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이 주택들에는 3칸짜리 넓

은 살림방과 위생실, 창고 등이 갖춰져 있

고 정원에는 과일나무도 심어져 있다”고

소개했다. 또“군내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건재 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생산을 늘여서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앞세워 보장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자강도 주택의 입주는 이미 4월

부터 진행됐다.

아시아



월대비 12.9% 줄어들면서 7개월 연속 감소했다.

국내 수주는 2조 3,855억엔(17.6% 감소)으로 공공공사, 민간공사

모두 줄었으며 해외 수주는 1,718억엔(43.1% 증가)으로 3개월만에

증가했다.

일본, 건설업체 수 2년 연속 감소
지난해 말 현재 일본의 건설업 허가 업체 수는 전년 대비 2.5%(1만

4,571개) 줄어든 57만 1,388개사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국토교통성은 공공건설 투자의 감소와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폐업 또는 재등록을 포기하는 업체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처럼 전체 업

체 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측

된다고 밝혔다. 반면 복수 업종의 허가를 받은 업체가 늘어나고 407개

업체가 지사(知事) 허가에서 대신(大臣) 허가로 전환하는 등 업체의 총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사업 분야를 확대해 불황을 극복하려는 업

체들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

국토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대신 허가 업자 수는 전년 대비

지 구 촌 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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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환경친화적건설정책강화
프랑스에서 건설시장의‘높은 수준의 환경

(HQE)’규범이 강조되고 있다. ‘높은 수준

의 환경’개념은 사실 10여 년 전부터 암암

리에 준비되어 왔다. 이 규범의 목적은 안락

하고 안전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기획하

는것이다. 

1996년부터‘높은 수준의 환경’모임을

주도해 온 선구자들은 이상적인 건축물을 추

구하는 14개 기준을 설정했다. 즉, 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② 환경에 대한 충격

을 약화시키는 건설 기법과 재료의 선택, ③

공해 약화 현장, ④ 에너지 절약형 관리 시스

템, ⑤ 물 관리 개선, ⑥ 합리적인 유지 보수,

⑦ 안락한 습온도, ⑧ 건축 폐기물 감량, ⑨

청각적 안락, ⑩ 시각적 안락, ⑪ 후각적 안

락, ⑫ 위생적 환경 등이다. 

이러한 지침은 폐오수 재활용, 천연 재료

활용, 환풍 시스템 개선 등과 같은 생활 방식

의 변화만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 환

경 개선에 관심을 두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월드워치 연구소(Worldwatch Institute)

에 의하면, 건설 재료의 생산 과정과 현장까

지의 운반 및 관리 과정에서 소모되는 자원량

과 공해가 완공된 건물을 10년 동안 관리하

면서 발생하는 공해나 자원 소모량보다 많은

것으로알려졌다. 

프랑스 행정부는 올해부터 환경 친화적이

고 에너지 절약형 건설 소비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실제로 20여 개

건축물이 이러한 시책에 따라 건설되었다.

‘높은 수준의 환경 협회’는 2005년에는 이

와 같은 환경 친화적인 건설 방식이 보편적이

될것으로전망했다. 

결국 행정부는 주택 또는 상업 건물의 난

방, 온수 에너지 소비를 25∼60% 절약하게

되고, 수도권 지역에서 연간 1억m3의 물을

절약하여 15년 간 약 97조원의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단기적

으로는 2∼5%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이

고, 건설업체, 건축가 및 시공 작업반장이 번

거로워 하는 문제가 파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3∼4년 후에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Le

Monde>

프랑스, 파리 지역 임대료 급상승
2001년도 파리시와 파리 근교 지역의 주

택 임대료가 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5.8%)과 1999년(2.2%)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임대료가 크

게 상승한 것은 시장에서 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 임대 가격 인상에 큰 영향을 미

쳤기 때문이다. 2001년도에 전체 아파트 시

장의 4.8%를 차지하는 5칸 이상 규모(대략

전용 면적 40평 이상)의 아파트 임대료가

11.6%나 급상승하였다. 1998년 이후 평균

상승폭 8%에 비해 3.6% 포인트나 높은 수

준이다. 민간 임대 주택 물량의 26.1%를 차

지하는 원룸식 주택의 임대료는 1998년 이

후 평균 3.7% 상승률을 나타냈는데, 2001

년도에도 4.8% 상승에 그쳤다. 

지역별로 나누어보면, 임대료가 파리시에

서는 8.6%, 근교 지역에서는 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파리시에서 약 17

평(전용 면적 기준) 아파트에 대한 시장 월

세는 관리비를 제외하고 약 95만원 수준으로

상승했다. 파리 지역에서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주택 구입 수요도 증가하였다. <Les

Echos>

독일 4위 건설기업 Strabag
인력 13% 감축
독일 토목 사업의 4위 기업인 Strabag

그룹이 1,500명의 인력을 감축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인력 1만 1,200명의

13.4%에 해당된다. 도로 건설 전문 회사인

이 기업은 도로 부문의 선두 주자였던

Philipp Holzman사가 파산한 몇 주 후에

라인 지역의 경기가 냉각된 여파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Strabag은 4년 전부터 오스트

리아 기업 Bau Holing사에 시장을 잠식당

해 왔으며, 독일 국내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수요 감소와 보다 치열해진 가격 경쟁의 영향

도 크게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총

매출액 3조 8,590억원 규모를 기록한 가운

데 204억 3,000만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

다. 하지만, 이 기업은 지난 3월 말 Holz-

man사의 도로 부문 자회사인 Deutsche

유 럽



0.3%(32개) 증가한 1만 909개, 지사 허가 업체는 2.5%(1만

4,603개 업체) 감소한 56만 479개였다. 지난 1년 동안(2001년 4월

∼2002년 3월) 대신 허가 업자 수는 순수 신규 허가 업체와 지사 허

가에서의 허가 전환에 따른 신규 허가 업체를 합쳐 약 300개였고 폐

업·실효에 의한 허가 말소 업체가 약 270개였다. 또 지사 허가 업체는

신규 허가가 약 2만 3,600개, 허가 말소가 약 3만 8,200개 업체로 조

사되었다. 한편 자본금 계층별로는 자본금 2,000만엔 이상의 업체 수

가 증가한 반면 2,000만엔 미만의 자본금을 가진 업체 수는 감소했으

며, 취득 업종별로는 한 업종만 허가받은 업체는 31만 1,970개로 전

체의 54.6%를 차지했고 복수 업종의 허가를 받은 업체는 25만

9,418개(45.4%)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총 허가 업체 중 복수 업종

허가 업체의 비율은 1999년 말 43.5%, 2000년 말 44.5%, 2001

년도 말 45.4%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업체들마다 사업 영역을 확대

하고있는경향이뚜렷한것으로분석되었다.

지 구 촌 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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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halt사의 인수에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도로 건설 전문 업체로서의 재기를 기대하고

있다. <Les Echos>

영국, 완공된 시청 건물 런던시가
장기 임대
이달 24일 런던 시청 건물이 완공되어 런

던시에 임대된다. 런던 시장은“공공 부문과

상업 부문의 성공적인 파트너십의 훌륭한 사

례“이며, “적기에 적절한 예산에 따라 건설된

독특한 도시의 독특한 건물”이라고 평가하였

다. 그는 또한“이 건물이 유별나기 때문이

아니라 고도의 환경 친화적인 특성과 시민들

의 전적인 참여를 담고 있어 의미가 더 크다”

는견해를밝혔다. 

시청 건물은 CIT Group이 소유자이다.

이 기업이 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Foster &

Partners사가 설계하였으며, Turner &

Townsend사가 런던 관공서에 대한 사업

관리를 시행하였다. 이 사업에 시청 직원 560

명이 참여하였으며, 시민들이 시장과의 대화

시간에 제시한 의견들과 여러 위원회의 의견

들이 수렴된 결과로 설계되었다. 핵심적인 환

경 친화적인 특성은 정부 관공서 에너지 소비

가이드라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에너

지 소비와 통상적인 장방형 건물보다 75%

이상 에너지 효율이 좋은 건물이라는 점이다.

또한 45m 높이의 유리로 덮인 건물로서 자

연적인 통풍과 채광이 가능하고 건물 아래 수

맥 시추공을 통해 물 냉각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영국, Depar tment for

Transport, Local Government and

the Regions>

스위스, 1조 1,350억원 투자하여‘엑
스포 2002’개최
스위스 제6회 국가 엑스포가 지난 달 15

일 개최되었다. 스위스는 1조 1,350억원 규

모의 투자 비용을 들여 1964년 이후 38년

만에 5개 지역, 4개 도시, 3개 호수를 연결

하는 대규모 엑스포를 조직하였는데, 이 전시

회를 위해 총 3,300억원을 투자, 건축물 및

인프라 시설물을 건설하였다. 주 전시장은 화

려한 일회용 건물로 건축되었다. 스위스 전체

인구의 64%에 해당되는 460만명의 방문객

이 대기하고 있으며, 총 1,0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을 예상하고 있다. 이번 엑스포는 시대

적 특성을 나타내면서 국가의 미래를 상상하

는 평범한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예전

과는 달리 국가의 정체성, 국부(國富), 국가

적 유대감의 취약, 4개 언어와 다양한 문화

의 공존, 세계로의 개방 등을 표방하고 있다.

이 전시회는 오는 10월 20일까지 열린다.

<Le Monde>

스페인 1위 EC기업 FCC
매출액 8.7%증가
스페인 1위 기업 Fomento de Con-

strucciones y Contratas(FCC)가 올해

1/4분기를 청신호로 출발했다. 51%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여성 경영자 Esther Kop-

lowitz의 지휘로 FCC는 1/4분기에 1조

3,904억원 규모의 매출액을 기록하여 지난

해에 비해 8.7%의 증가율을 달성하였다. 총

매출액 구성은 토목사업이 46%, 환경 관련

사업이 35%, 시멘트 사업이 16%를 각각

차지하였다. 올해 4월 초에는 48% 자본 지

분을 보유하고 있는 시멘트 자회사를 합병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기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

을나타냈다. <Les Echos, 5월 16일>

카자흐스탄 우주 기지 지붕 붕괴
5월 12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있는

바이코누르의 가장 큰 건물 중 하나인 우주

기지 지붕이 붕괴되어 근로자 8명이 사망하

였다. 당시 근로자들은 길이 240m 높이

60m의 약 40년 된 구조물을 공사하고 있었

으며, 70∼100m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파편 더미에 깔렸다. 바이코누르 우주 기지는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임차해 사용하

고 있는 상업용 로켓 발사 기지다. 이 사고로

러시아의 장래 우주 개발 프로그램은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 건물이 미국과

구 소련의 우주 개발 경쟁 시기에 부실하게

건설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바이코

누르는 앞으로 5년 이내에 러시아 우주 기지

를 잃게 될 위기에 직면하여 이 기지의 유지

보수와 일정한 수준의 환경 기준치를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

<http://www.aviationnow.com>


